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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는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Ⅰ. 서  론

3D 영화 아바타의 천문학적인 흥행은 Post-HDTV
의 급진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1
위, 2위를 다투는 TV 제조사가 모두 3DTV를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워 단시간에
일반 디지털 TV와 비슷한 가격대의 3DTV가 출시되
었다. 우리의경쟁력이 TV 등단말제조업에있다보
니 관련 산업 프로모션을 위해 가장 파급력이 큰 3D 
방송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정부 주도로 표준화 작

업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 HD 
방송과의 역호환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내 표준

을 개발함으로써, 지상파에서도 추가의 주파수 대역
확보 없이 3D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표준방식을 ATSC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승인되
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3D 콘텐츠 제작
의 어려움에비해방송사업으로얻는추가의수익과

이득이 없는상황에서 방송사들이 3D 방송을사업화
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무 급한 결정이었던 감이 없지

않아있었다. 더불어, 안경을 끼고 TV를시청해야한
다는점이 3DTV 활성화에큰걸림돌 중하나로작용
하였다고 생각된다.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3DTV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

에 비해 단지 세계 최초로 지상파 3D HDTV 방송을
실시했다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만 남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UHDTV 방송의흐름이 3D 때와 유사한 점이 

많은 듯하다. 단말기 경쟁력을 위해 일본의 TV 제조
사가 비교적 저가의 UHDTV를 먼저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국내 제조사 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프로모션 차원에서 방송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그렇다. 하지만, 3DTV 때와 다른
점은 콘텐츠 제작상의 어려움이 비교적 크지 않고, 
시청자들이안경을끼지않아도된다는점이다. 따라
서 UHDTV 방송은 가까운 미래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UHDTV 방송에 대해서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부터 지상파 방송 사업자까지 모두가 관심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료 방송의 경우, 케이블, 위
성, IPTV 사업자가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있는상황
에서 UHDTV 방송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UHD 전송을 위한 주파수 확
보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3D 때와
는 다르게 기존의 HD 방송과의 역호환성 보장을 지
원할수없어, 현재로서는지상파방송에서의 UHDTV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파수 대역 확보

가 필요하다. 최근 700 MHz 대역의 디지털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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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처를 놓고, 통신, 방송, 재난, 철도 등이 서로
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지상파 UHD 상용
서비스와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UHDTV 방

송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UHDTV 방송 서
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표준
화 등의 작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UHDTV 방송 현황

2-1 UHDTV 정의

UHD는 울트라(Ultra) HD(High Definition)의 약자
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HDTV가 제공
하는 1,920×1,080의화면해상도보다 4배(3,840×2,160)
에서 16배(7,680×4,320) 선명한 초고선명(초고해상도) 
비디오와 10채널 이상의 다채널 오디오 재현으로 사
실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감 미디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HD보다 4배 해상도가 큰 경우, 4K UHD, 16배 큰

경우 8K UHD라고 부르며, 현재 방송 서비스 대상으
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4K UHD이다. 이때, 공간
해상도인 화면 당 화소수만 단순히 4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전환 주파수, 즉 시간 해상도도 현재
보다 2배 이상 높아지며, 칼라를 표현할 수 있는 화
소 당 비트수도 24 bits에서 최대 30 bits 또는 36 bits
로 증가하여 훨씬 부드러운 움직임과 칼라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욱 자연스
러운 영상을 재현할 수 있어서 진짜 사물을 보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실감적인 표현이 가능하

다. 하지만 현재 가장 보편적인 40인치급 TV의 화면
크기에서는 HD 해상도와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
으며, 화면의 크기가 60인치 이상은 되어야 그 차이
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표 1>은 현재 논의에 포

[그림 1] HD와 UHD의 해상도 비교

<표 1> UHD 주요 파라미터 규격

UHDTV

4K(UHD-1) 8K(UHD-2)

화면 당 화소수 3,840×2,160 7,680×4,320

화면 주파수
120, 60, 60/1.001, 50, 30, 
30/1.001, 25, 24, 24/1.001

화소 당 비트수 24∼36 bits

샘플링 형식 4:4:4, 4:2:2, 4:2:0

오디오 채널 수 10.1∼22.2

 

함되어 있는 UHD의 규격을 나타낸다[1].

2-2 국내 UHDTV 방송 서비스 현황

UHD는 약 20년 전인 1995년 슈퍼하이비젼(Super- 
High Vision: SHV)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연구 개발
을 먼저 시작하였다. 물론 슈퍼하이비젼은 8K UHD
이지만, 중간과정으로 4K UHD 관련 연구 개발도 수
행되었다. 연구 개발 결과로 4K UHD 카메라 등 4K 
UHD 방송용 상용 장비들이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
으며, 특히 2013년 초 저가의 보급형 4K UHDTV를
일본 업체들이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UHD에 대한 관
심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대되기시작했다. 비
슷한 시점인 2013년 1월 AVC/H.264보다 압축 효율
이 약 2배 정도 우수한 HEVC/H.265 코덱에 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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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완료되고, 초당 60 프레임의 4K UHD 신호를디
스플레이 장치로 전달할 수 있는 HDMI 2.0 인터페
이스 제품이 2014년 초에 상용화되면서 전송 대역만
확보되면 기술적으로 현재의 4K UHDTV 방송 서비
스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4K UHDTV 방송을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기대 규격(4K, YUV 4:2:0, 10 bits, 60 fps)에 의하면,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표 2>와 같이 최소한 HD 
대비 약 10배로 증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보낼 수
있는 전송 대역이 필요하다. 물론 압축 효율이 아주
좋다면 그만큼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줄어들

겠지만, 동일 표준 코덱을 기준으로 HD보다는 최소
4배 이상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송 대역폭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케이블 등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이 UHDTV 방송서비스를시작하
는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상
파의경우도한채널 6 MHz 대역내에서 4K UHDTV 
방송과 HDTV 방송을 동시에 전송하거나, UHDTV 
방송을기존 HDTV로수신 가능하다면, 즉, 역호환성
이 보장이 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현재 DTV 방송
서비스와 함께 동일 주파수 대역폭 내에서 UHDTV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별도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HDTV와 UHDTV를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동시 
방송을 진행하여 기존의 HDTV를 소유한 가구는 현
재와 동일한 채널을 이용하여 HDTV 방송을 시청하
고, UHDTV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UHDTV 전
용채널을통하여 UHD 프로그램을수신할수있는것
이다. 물론기존의 UHDTV 수상기가 지상파 UHDTV 
송수신 정합규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수신이 가능하

다. 아직은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규격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UHDTV을 구입할 경우, 추후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
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방법을 통해 지상

파 UHDTV 방송 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UHD 규격에 따른 데이터 량

규격 데이터 량

HD 1,920×1,080, YUV 4:2:0,
8 bits, 30 fps 746 Mbps

4K UHD
(UHD-1)

3,840×2,160, YUV 4:2:0,
8 bits,  30 fps

3 Gbps
(HD의 약 4배)

3,840×2,160, YUV 4:2:2,
10 bits, 30 fps

5 Gbps
(HD의 약 7배)

3,840×2,160, YUV 4:2:0,
10 bits, 60 fps

7.5 Gbps
(HD의 약 10배)

3,840×2,160, YUV 4:2:2,
10 bits, 60 fps

10 Gbps
(HD의 약 14배)

3,840×2,160, YUV 4:4:4,
12 bits, 60 fps

18 Gbps
(HD의 약 24배)

3,840×2,160, YUV 4:4:4,
12 bits, 120 fps

36 Gbps
(HD의 약 48배)

8K UHD
(UHD-2)

7,680×4,320, YUV 4:2:0,
8 bits,  30 fps

12 Gbps
(HD의 약 16배)

7,680×4,320, YUV 4:2:2,
10 bits, 30 fps

20 Gbps
(HD의 약 27배)

7,680×4,320, YUV 4:4:4,
12 bits, 60 fps

72 Gbps
(HD의 약 96배)

7,680×4,320, YUV 4:4:4,
12 bits, 120 fps

144 Gbps
(HD의 약192배)

2013년 10월정부도 UHDTV 방송활성화를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가공동으로 ‘UHD 
방송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하에 지상파, 유료
방송, 콘텐츠 등세개의분과를운영하고 있다. 매체
별 특성에 입각한 UHDTV 방송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
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송 사업자들이
UHDTV 방송을 시작하는데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거시적으로는 관련 산업 분야를 활성화하는 것이 협

의체 운영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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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매체와 상관없이

2012년경부터 실험 방송을 시행해 오고 있다. 먼저
2014년 4월부터 4K UHDTV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
는 케이블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5대 MSO(CJ 헬로
비젼, 티브로드, C&M, 현대 HCN, CMB)가 일반 가
입가구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방송규격에 의한 시범

방송을 실시하였고, 2014년 4월 10일 디지털 케이블
TV쇼 행사와 연계하여 UHD 전용 채널인 UMAX를
개국하고,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하였다[1]. 
위성의 경우도 2012년 10월 AVC/H.264 코덱을 이용
하여실험방송을하였고, 2013년 8월부터 HEVC/H.265
를 활용한 실험방송(천리안 위성)을, 2014년 6월부터
는 상용위성을 통한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UHD 전용채널인 SKYUHD을개국하였다[2]. IPTV
도 2012년 8∼10월까지 각 사별로 상용망을 통한 실
험방송을 실시하고, 2014년또는 2015년을목표로상
용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케이블 등 유료 방송사
들의경우, ‘UHD 방송추진협의체’ 유료방송분과내
에서 상용 서비스를 위한 애로 사항 등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지상파의 경우도 2012년 10월부터 유럽 HDTV 전

송표준인 DVB-T2에 HEVC/H.265 코덱을 활용하여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2014년 4월 5일 오후 2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열린 ‘2013∼2014 KB 국민카드 프로
농구’ 챔피언결정 3차전경기를 4K 60프레임 UHDTV
로 실시간 중계 방송하였다. <표 3>에는 2012년부터
시작된 지상파 UHD 실험방송 현황을 나타낸다[3].
케이블방송에서 세계 최초로 UHDTV 상용방송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입자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
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용방
송 이전에 판매된 UHDTV로는 UHD 방송 수신이 불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UHDTV
의 보급률이 높지 않은데 있다. 2014년 월드컵을 계
기로 보급률 향상을 노렸지만,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만한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평이

<표 3> 지상파 UHD 실험방송 현황

구분 기간 세부 내용

UHD 
실험방송

1차 송출

’12. 9
∼12월

․유럽방식기술테스트(DVB-T2, 
CH66)
․고효율 압축 방식(HEVC) 전송
테스트

․일반 UHD 콘텐츠(30 p) 전송
테스트

UHD 
실험방송

2차 송출

’13. 5
∼10월

․고화질 UHD 콘텐츠(60 p) 전송 
테스트

UHD 
실험방송

3차 송출

’14. 4
∼12월

․KBS CH66, SBS CH 53(5월 20
일 이후), MBC CH52(5월 초

개국방송)
․SFN 방식, DVB-T2

다. UHDTV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
제는 UHD 해상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적당한 콘텐
츠 즉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처음에는 시청자들에게
HDTV와의 차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상
파 방송사의 콘텐츠 의존율이 높은 국내 여건상 지

상파 방송사들이 UHDTV 상용방송을 위한 700 MHz 
대역의 주파수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UHD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도 아직 UHDTV 상용방송을 시작한 국가나 방송사
가 없다보니, 다양한 방송용 UHD 콘텐츠 확보가 매
우 어려운 상황이다. 고작해야 4K급으로 제작된 영
화나 특별히 제작된 다큐멘터리 정도가 콘텐츠의 대

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향후 케이블 등 유료 방송 업계는 UHD 콘텐츠 확

보를위하여상당한예산을투자할계획이지만, UHD- 
TV 방송을 저변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
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에서도 콘텐츠 제작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투자금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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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유통 시스템의 혁신적인 개선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3 국외 현황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일본은 1995년부터슈퍼하
이비젼(Super High Vision: SHV)이라는이름으로 UHD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UHDTV는 국책 과
제다. 지난해 5월에는 UHDTV 통합 협의체 ‘차세대
방송추진포럼(NexTV-F)’을 출범시키며, UHDTV 컨
트롤 타워도 만들었다[4]. 이 단체에는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 가전사와 NHK 등 지상파 방송사, 케이
블․위성 방송사, NTT와 KDDI 등 통신사, 대학, 연
구소 등 UHDTV 방송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참여하
고 있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일본 법
인이 참여하고 있다. NexTV-F의 등장으로 일본의

UHDTV 산업은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포럼 산하 기
술․콘텐츠․홍보위원회가 각분야별로 해당기업들

의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NTT
와 전자업체 NEC, 후지쯔, 미쓰비시가 UHDTV에 들
어가는 차세대 코덱 HEVC/H.265 인코더의 공동 개
발에 나섰고, NHK는 전자회사들과 함께 개발한 차
세대 방송기술을 매년 전시회를 열어 소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22.2 채널 입체음향, 무안경 3차원(3D) 등
8K 시대를 겨냥한 기술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NexTV-F 주관 하에 2014년 6월부터 ‘스카이
퍼펙트-JSAT’ 위성을 통해 1일 6시간씩 UHD 시험방
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월드컵 경기 기간에
일본전 등 일부 경기를 소니와 FIFA가 공동 제작하
여 시험방송을 실시하였다. 또한, NHK는 9경기에 대
하여 8K UHD로 제작하여 실시간 전송을 실시하였
다. 2012년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서울 총회
에서의 NHK 발표에 의하면, 2016년(리우올림픽) 4K 
본 방송 및 8K 시험방송, 2020년(도쿄 올림픽)에는
8K 본 방송(위성․케이블)을 계획하고 있다. 주파수
확보 문제로 지상파 UHDTV 방송 서비스에 대한 계

획은 아직 없으나, 지상파 기반의 대용량 전송 기술
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5].
미국의위성방송사업자인 DirecTV는 2014년 UHD- 

TV 방송을 위한 위성을 추가 발사하고, 2015년부터
본방송을계획하고 있다. 케이블사업자인컴캐스트
도 2014년 스트리밍 방식으로 UHD 콘텐츠를 서비스
할 예정이나 실시간 방송 서비스 계획은 아직 구체

적으로밝힌바없다. 싱클레어방송그룹계열WNUV- 
TV(지상파)는 FCC의허가를받아볼티모어지역에서 
2013년 2월에 DVB-T2 방식의 UHDTV 실험방송을개
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영국의 BskyB, 독일의 Sky 
Deutshland 등 위성 방송사는 2014년부터 위성을 통
한 UHDTV 방송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4년에 프랑스의 HD 포럼(방송사,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비영리법인)이지상파 UHD 도입및 700 MHz 
대역반납을 위한 향후 로드맵을발표하였는데, 2016
년에 DVB-T2/HEVC를 통해 UHDTV 방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1년까지 DVB-T2/HEVC로 완전 전환을
완료한 후, 700 MHz 대역을 반납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프랑스 정부에 제안하였고,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2014년 4월 3일에는 국가 안보와 방어
를 위한 군사 프로그램 법안에서 700 MHz 대역 경
매로 발생한 대금을 방위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프랑스 관보에 실리기도 하였다.
실시간 방송 서비스 외에도 4K Player를 이용한

UHD 서비스가다양하게선보이고있다. 2012년 12월 
Red가 Redray 4K Cinema Player를 출시하였고, 100시
간 분량의 1TB 드라이브, 영상 해상도 4,096×2,160인
DCI와 3,840×2,160인 4K-UHD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를 이용하는 distribution platform인 ODEMAX와 연계
하여디지털시네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월 CES에서 삼성전자는 4K UHD 업스케일링 기능
을 지원하는 Blu-Ray 3D Player를 발표하였고, 2013
년 1월에 BDA(Blu-ray Disc Association)는 2012년 말
부터 4K UHD 비디오를지원하는 BD 확장규격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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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3D: Stereoscopic 3D

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2013년 2월에 Sony는 Play- 
Station 4에서 4K 해상도의사진및 비디오출력을지
원하기로 발표하고, 2013년 11월에 출시하였다. 2013
년 7월에 Sony는 4K UHD Media Player를 출시하기
도 하였다. 이밖에도 Netflix, Amazon, Youtube, M-GO 
등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4K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실시간 방송 외에도 이
미 다양한 4K 콘텐츠가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앞으로 TV가 방송만이 유일한 활용 서
비스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며, 앞으
로 스마트화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스마트폰의 활용처가 더
이상 전화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Ⅲ. UHDTV 방송기술 및 표준화 현황

3-1 UHDTV 방송기술

UHDTV 방송을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위한 요소기술을모두필요로한다. 다만, UHDTV 방
송의경우전송하고자하는비디오및오디오의규격

이 HDTV와는다르므로, 모든요소기술도이에따라
바뀌게 된다. 먼저 4K UHDTV 방송의경우, 4K UHD 
카메라로 비디오를 획득하고, 획득된 비디오를 편집
할수 있어야 한다. 오디오도마찬가지로 5.1 채널 이
상의 다채널 신호를 획득하고, 편집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4K UHD 비디오는 HD 비디오보다최소 4배
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전송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압축 기술을 필요로 한다. HD의 경우, MPEG-2 방식
으로 압축하던 것이 UHD의 경우에는 HEVC/H.265로 
인코딩하여 4배 정도의 압축 효율을 향상시킨다. 압
축된 UHD 콘텐츠는 방송 매체별로 전송하게 된다. 
대표적인 매체로는 공중파(지상파), 케이블, 위성, IP 

등의 인터넷 망 등이 있다. 각 매체별로 전송된 UHD 
콘텐츠는 수신단에서 셋톱 박스나 내장형 UHDTV을 
통해 디코딩하여 UHDTV 단말에서 재생하게 된다. 
[그림 2]는 UHD 방송 기술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카메라의 경우, 4K 카메라는 DALSA 사가 2003년

NAB에서 최초로 제품을 시연하고, 2006년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한 이후, 2007년 Red Digital, 2012년 이
후 JVC, Sony, Canon, Astro 등에서 대거 상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무엇보다
도 2012년 Sony에서 처음으로 3G-SDI를 이용한 실
시간출력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 4K UHD 카메라가
출시되면서, 4K UHDTV 방송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이 한층 고조되었다. 8K 카메라의 경우는 일본 NHK
가 2000년초반부터이미지센서및 카메라를중심으
로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최근 출시되는 비선형 편집
기(NLE)는 대부분 4K UHD 비디오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ETI가 2012년 2월 UHD 콘텐츠의 
획득/저장/재생 및 편집을 위한 실시간 입출력 시스
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8K UHD 
및 4K S3D1) 콘텐츠의 획득/저장/Ingest 및 전송용 비
디오 서버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13년 1월 HEVC 코덱에 대한 표준이 MPEG 회
의에서완성된후, 실시간코덱을개발하기위한많은
노력이 있었다. 2013년 10월 Elemental 사는 4K@30p

[그림 2] UHD 방송 기술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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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M: HEVC Test Model
3) FTTH(Fiber To The Home): ‘댁내 광케이블’로 불리는 광케이블 가입자망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 

FTTP(Fiber To The Premises)라고도 함.
4) 광랜: 광섬유를 전송 매체로 사용하는 구내 정보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
5)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자망으로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 고속 데이터 통신 가능

실시간 인코더를 개발하여 오사카 마라톤 생중계에

사용하였으며, 2013년 12월 4K@60p Main10 profile
을 지원하는 HEVC 실시간 인코더를 출시하였다. 또
한, 2014년 4월 일본 NEC/NTT는 하드웨어 기반 4K 
@60p Main profile HEVC 실시간 인코더를 출시하였
다. 국내에서는 ETRI가 2012년 9월에 4K UHD 실시
간 HEVC 복호화기를 개발(HM2) 6.2기반, 30 p 지원)
하였으며, 4K@60p Main10 profile을 지원하는 실시
간 HEVC 부호화기를 올해 내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
다. 방송장비 분야 제조사인 픽스트리는 2013년 HD
급(720P) HEVC 인코딩 서버와 모바일용 HEVC 디코
더 개발을 완료하였고, 카이미디어는 기존의 비디오
파일을 HEVC 비디오 파일로 변환해 주는 고성능 파
일 트랜스코더(HM 10.0 호환)를 개발하였다.
압축된 UHD 콘텐츠는방송사업자별로각기다른 

매체를통하여전송실험을진행하고있으며, 현재의
전송(변조) 방식 변경 없이 기존 전송망을 통해 대용
량, 고화질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 사업자
들은 2014년 4월에 UMAX 라는 전용 채널을 개국하
고, 상용서비스를시작하고있다. 위성방송도주파수
(12 GHz)뿐만 아니라, 현재의 전송방식(DVB-S/S2)을
그대로 이용하여 UHDTV 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나, 위성중계기 자원이 현재포화상태라 별도의 중
계기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IPTV도 HEVC로 압
축한 UHD 콘텐츠를 기존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통
하여 IP 방식(MPEG2-TS, 기존 HD 영상 전송방식과
동일)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FTTH3) 혹은 광랜4)

으로서비스제공중인 IPTV 가입자의경우, UHD 채
널과 VoD 서비스가가능하고약 90 % 이상의인터넷
가입자(ADSL5) 가입자제외)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UHDTV 방
송 서비스를 위해 700 MHz 대역의 54 MHz(9 채널) 
이상이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700 MHz 주파
수대역의활용방안이확정되지는않은상태이다. 현
재는 지상파 방송사 3개사가 유럽 전송방식인 DVB- 
T2 방식으로 700 MHz 대역내의 UHF 52, 53-1, 54, 66 
채널을 실험 방송용으로 할당받아 실험방송을 수행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있는 부분은 역시 디스플레

이 단말 제조업 분야이다. 일본 업체들이 저가형 제
품을 시장에 먼저출시하였으나, 최근 국내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업체들이저가형 TV를내세워시장공략에매진
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는 2012년 84인치 UHD- 
TV를 출시하였고, 2013년 7월에는 HEVC 디코더 내
장 UHDTV를 출시하여 케이블 MSO의 QAM 기반
UHD 시험방송을 단독 지원하기도 하였다. 삼성전자
는 2013년 상반기에 85인치 4K UHDTV 상용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14년 2월에 78인치, 65인치, 55인치
의 커브드(curved) UHDTV 등을 출시하였다. 티브이
로직은 방송용 디스플레이 제품으로써 4K 해상도의
10비트 56인치 모니터를 출시하였다.

3-2 UHD 방송 표준화 현황

3-2-1 국제 표준화 현황

UHDTV 방송 표준 기술 범위를 보면 [그림 3]과

같다[6]. 먼저 UHD 콘텐츠 획득/저장 부분에서 인터
페이스 기술, 비압축 UHD 콘텐츠 저장 포맷 기술, 
UHD- TV AV 신호규격 등이 있으며, 부호화/다중화
부분에서 AV 부호화 기술과 다중화 기술, 전송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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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HDTV 방송 표준 기술 범위

에서 각 매체별 변복조, 채널 부호화 및 전송 프로토
콜 기술, 그 외에 매체별 송수신 정합 규격이 필요하
고, 압축된 UHD 콘텐츠 저장 포맷 기술과 UHDTV 
AV 품질 측정 권고안 등도 기술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모든 기술 부분의 표
준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지면이 충분치 않아, 주로
매체별 전송 규격과 표준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전송기술의 경우, 지상파부터 살펴보면 유럽

에서는 2009년에 HDTV 방송용으로 완성된 DVB-T2
까지 표준이 완료된 상태이며, 4K UHDTV 스트림
전송이 가능한 전송률을 확보하고 있다. 6 MHz 대
역폭 기준으로 3.73∼37.73 Mbps의 전송율이 가능하
다. 미국의경우에는현재 ATSC 3.0 표준화가진행중
이며, 2015년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7]. 기
존 ATSC 전송방식과 역호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송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4K UHDTV, 
Mobile HDTV, Hybrid Service를 위한 방송 규격 개발
을 주요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케이블의 경우, 2009년에 DVB-C2까지 표준이 완

료된상태이며, 4K UHDTV 스트림 전송이가능한최
대 62 Mbps의 전송률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5년 이

후에확장을고려하고있다. 위성의경우는기존 DVB- 
S2 표준 기반으로 UHDTV 방송 서비스에 적합한 위
성전송 기술인 DVB-S2x 표준화가 2014년 3월에 완
성되었다. 기존의 DVB-S2에 비해 전송효율이 약 51 
%까지 향상되었다.

3-2-2 국내 표준화 현황

국내에서 3D, UHD 등 실감 미디어에 대한 본격
적인 표준화 작업이 수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2004년 차세대방송표준포럼 내에 3DTV 분과가 만
들어지고, 본격적인 3D에 대한 표준작업을 진행하
기 시작한 것이 국내 실감 미디어 표준화의 첫 걸음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홀로그래피 관련
연구 등이 일부 연구 기관과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

었지만, 연구결과가제품화되고 관련 상용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
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3D, UHD, 파노라마, 인테
그럴포토, 홀로그래피 등 차세대 미디어에 대한 연
구개발이진행되어왔던것에비하면비교되는대목

이다. 아직까지도 일본이나미국 등의 선진국에서관
련 방송 장비를 상용화하지 않으면, 3D나 UHD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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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04년차세대방송표준포럼내에현재는실감방송

분과로 이름이 바뀐 3DTV 분과가 만들어지고, 2008
년 2월부터 UHDTV WG이 운영되었다. UHDTV WG
에서는 UHDTV 응용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을 논의
하고, 2009년에는 국내 UHDTV 영상신호 규격안을
마련하여 TTA 제출하였으며, TTA 디지털TV프로젝
트그룹(PG802)에서 논의를 거쳐 국내 UHDTV 영상
신호 규격으로 2010년 12월에 제정되었다. 2013년말
에는 ITU-R BT.2020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그 내용
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차세대오디오 WG을 2009년 5월부터 운영하

며, 국내 UHDTV 오디오 신호 규격을 마련하여 2011
년 초에 TTA 제출하였으며, TTA 디지털TV프로젝트
그룹(PG802)에서 국내 UHDTV 오디오 신호 규격을
2011년 12월에 제정하게된다. TTA에는 많은 프로젝
트그룹이있으며, 방송관련표준은주로방송기술위
원회(TC08) 내에 프로젝트 그룹에서 이루어진다. 주
로 지상파 방송 관련 표준을 만드는 프로젝트 그룹

PG802는 ‘UHDTV 서비스 시나리오 및 고려사항 정
의’ 기술분석서를 2013년 10월에작성하였으며, UHD- 
TV RF 전송기술 WG 및 UHDTV코덱/시스템 WG이
2013년 8월에 구성되어 ‘지상파 4K UHDTV 방송 서
비스’ 기술 분석서를 작성하고, 지상파 4K UHDTV 
송수신 정합 규격 표준안을 개발하여 TTA 표준 승
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프로젝트그룹 PG803은
케이블방송관련표준을만드는그룹으로 2012년 12
월에케이블기반서비스시나리오및요구사항에대

한 정의를 완료하고, 케이블 기반 UHDTV 송수신 정
합 규격(전용 채널) 표준을 2013년 8월 개발 완료하
였다. 케이블사업자들은이내용을기반으로상용서
비스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필요한 기술 기준

을 개정한 바 있다. 프로젝트 그룹 PG805는 위성방
송 관련 표준작업을 하는 그룹으로 초고화질(UHD) 

디지털위성방송 송수신 정합 규격(TTAK.KO-07.022)
을 2013년 12월에 완료하고, 2014년 개정을 하였다. 
여기서는 TTA의 UHD 영상신호, 오디오신호 표준을
준용하고 비디오 코덱은 HEVC/H.265를 적용하였다.

Ⅳ. 결  론

본고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현재 국내외 UHD 방송
서비스 현황과 관련 기술 개발, 표준화 현황 등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방송통신 분야 기술의 진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다. 특히 방송 미디어
의 형태는 시청자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욕구와

함께 3D, UHD와같이실감형으로 진화되고 있다. 기
술의진화된형태를상용서비스로바로연결하는것

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방송분야는 더욱 그
렇다고할 수있다. 한번표준이정해지면, 표준에맞
는방송장비가 모두 바뀌어야 하고, 제작환경도 바뀌
어야 하는 등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TV나 핸드폰 등의 단말기는 진화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새로운 모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출

시되고 있다. 3DTV에 이어 UHDTV도 이 중에 하나
일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가 TV 
단말을 위한 유일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UHDTV는 박물관이나 동
물원 등에서 재현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다양
한 OTT 서비스수신을위한단말기역할도가능하다.
또한 현재의 시청자들은 TV를 통하여 방송 수신

과 더불어 영화나 인터넷, 개인용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방송의 하나
인 UHDTV 방송은 단순히 UHD 콘텐츠를 수신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한 미래 지향적인 서

비스가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서비스와 재미있는콘
텐츠의 제공은 UHDTV 방송의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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